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잘사니즘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보도자료

배포일: 2025. 5. 24.(토)

담당부서: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위원회 상황실 담당자: 배용찬 팀장 (☏ 010-6309-5845)

“문화가 빛이 되는 나라를 위하여” 문화예술인 37,171명, 

이재명 대통령 후보 2차 지지선언

    

    - 지난 4월 29일 배우 이기영, 이원종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과 지역의 주요활동가 

     123인 지지선언에 이어

“문화가 빛이 되는 나라 위해”… 9인 대표 예술인 기자회견 열어

기초·생활·전통·전문예술계 아우른 연대 선언

“이재명은 예술의 자유와 문화의 감수성을 이해하는 정치인”

문화예술인 37,171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며 공식 선언에 나섰다.

2025년 5월 2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기초·전통·생활예술계를 대표하는 9인의 예술인이 참석해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각자의 목소리를 밝혔다.

이번 지지선언은 지난 4월 29일 배우 이기영, 이원종 등 123인의 대중문화예술인이 

1차 지지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보다 폭넓고 현장 중심적인 연대의 확장이라는 점

에서 정치권과 문화계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선언에 참여한 대표 예술인은 다음과 같다.

김덕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전통음악), 김승국 (전통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 최

승연 (청강문화산업대 공연예술스쿨 교수), 최여정 (문화평론가), 이수아 (서울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타루 (가수), 요셉 권 (한국-베트남 유스콰이어 지

휘자), 이의주 (SMI엔터테인먼트 소속 오페라 연출가),이관훈 (배우)

이들은 “문화예술인의 생존과 창작의 자유는 곧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라며, 이재

명 후보가 문화예산의 과감한 확대, 기초예술 생태계 회복, 지역문화 자율성 보장 

등 문화정책의 핵심 가치를 실천해온 정치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표 발언에 나선 김덕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정치는 예술을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던지는 질문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그 감수성과 책임의식을 갖춘 유일한 인물”이라고 강조

했다.

지지선언자들은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기조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산 대폭 확대 및 생활문화기반 강화, 창작자 권리보호와 정책금융 제도 개편, 

표현의 자유 보장 및 검열 반대, 지역·기초예술 생태계 구축과 문화분권 실현, 인

문학 기반의 문화정책 설계 등

마지막으로 선언자들은 “37,171명의 이름은 통계가 아니라 목소리이며, 이 지지는 

단순한 정당 선택이 아니라 문화의 미래에 대한 선언”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인

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적극 발언하고 행동할 것임을 예고했다.



[붙임]

- 문화예술인의 선택, 이재명 후보 2차 지지선언문 (전문) -

우리는 오늘, 예술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리의 벽화 앞에서, 골목의 작은 극장에서,

지방의 연습실과 낡은 창작공간에서

묵묵히 예술의 불을 지켜온 이들이 모였습니다.

문화는 생존의 언어이며,

예술은 가장 오래된 저항입니다.

누군가는 공연이 멈춘 무대를 떠났고,

누군가는 그림 한 장, 시 한 줄로 삶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시대를 견뎌왔습니다.

2024년 겨울, 대한민국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 속에서

예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장의 손팻말, 어둠 속 촛불, 골목의 낭독회까지—
그 모든 것은 문화예술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문화예술은 미래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맡길 사람은

과연 문화예술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오래 숙의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그가 내놓은 정책과 감수성, 그리고 진심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는 말했습니다.



문화예술이 살아야 K-콘텐츠가 자란다고.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불공정한 유통 구조를 바꾸며,

지역 예술인들의 삶과 작업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그의 언어는 약속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

예술가의 존엄을 ‘이해하는’ 정치,

우리는 그 진정성을 읽었습니다.

정치는 예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예술의 질문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 위에 선 사람을 찾았습니다.

예술을 도구가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사람,

그가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그가 열어둔 문화예술 정책의 문,

그 문을 함께 밀고 나갈 우리의 의지입니다.

문화예술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예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문화예술인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빛의 혁명을 지켜낸 시민들과 함께

우리는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2025. 5. 23. 



문화가 빛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인

[사진첨부] 


